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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민열(44·

사법연수원 38기)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

수가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 

했다.

한국법학교수회(회장 정영환)는 12일 서울 

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

타스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양 교수와 이 교수

에게 상금 1000만원씩과 상패를 수여했다.

최병조 학술상 심사위원장은 “총 4회에 걸

쳐 진행된 심사회의 결과 심사위원들 만장일

치로 양 교수의 저서 ‘삼단논법과 법학방법’과 

이 교수의 역서 ‘자유의 법’을 수상작으로 선

정했다.”며 ‘전자는 법학방법론의 전반적 주

제에 관해 법학의 규범적 특성을 알기 쉽게 체

계적으로 저술한 우수한 저서이고, 후자는 무

게 있는 원작을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훌

륭하게 번역한 노작’이라고 평가했다. 이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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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역서를 선정한 취지는 법학계에서 상대적으

로 소홀히 취급돼왔던 우수해외학술서의 번

역을 권장하기 위한 것’이라며 “제2회부터는 

법학자의 심층적 연구 장려라는 한국법학교

수회의 학술상 취지에 부합하는 더 많은 저서

와 역서들이 응모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양 교수는 “영예로운 제1회 한국법학교수

회 학술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지만 다른 

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.”며 “학자로 살아

가면서 점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기

에 과연 이 귀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

문이 든다.”고 말했다. 그는 “그러나 부족한 

학자가 앞으로 더욱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격

려와 채찍질로 삼고자 나중에 학자로서 제 삶

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소감

을 밝혔다.

이 교수는 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

광이라며 “특히 저서뿐만 아니라 역서에도 학

술상을 수여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된

다.”고 말했다. 이어 “법학의 성과는 학계에만 

머무르지 않고 결국 법실무에서 활용돼야 할 

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법학의 고전과 양

서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은 법조계 전체의 

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.”

며 “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새기고, 연구에 계

속 정진하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은 지난해 7월 한국

법학교수회와 재단법인 나은, 김앤장 사회공

헌위원회(위원장 목영준)가 맺은 업무협약에 

따라 제정됐다. 김앤장이 세운 공익 재단법인 

나은이 후원한다. 

(출처/법률신문)


